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1924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24년 5월 27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대환대출 확대 및 소액 대출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금융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함.

 나. 이에 따라 추가 보증공급을 위한 보증 및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2024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고자 하며

 다.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나. 주요사무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4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출연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나. 서울신용보증재단 현황

 

 ◦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

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 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9년에 설립됨.

   - 현재 동 재단은 본부(2부문 2실 6부 3센터)와 지점(4지역본부 25지점 6

센터)에 임원 3명, 정규직 475명, 기간제 145명을 포함하여 62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서울신용보증재단 인력 현황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4.4월 말 기준)

구  분
정 원 內 정 원 外

합 계
소 계 임 원

정규직
소 계 기간제 근로자

일반직 전문직 지원직

현 원(명) 478 3 411 27 37 145 145 623



 ◦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총 2조 

8천억원 규모)을 위해 228억원(신용보증 재원 122억원, 보증료 보전 106억원)을 

출연하였으며, 5월말을 기준으로 1조 9,234억원의 보증공급을 지원

하였음.

<  2024년 신용보증 지원실적 >

(2024. 5월 말 기준, 단위: 건, 억원)

구분
보증공급

연간계획 실적 달성률

보 증 건 수 98,000 65,788 67.1%

보 증 금 액 28,000 19,234 68.7%

 ◦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3고 현상(고환율·고금리·고물가)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영업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민생경제대책회의(2024.4.30.)를 통해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대환대출사업(희망동행자금) 증액, ‣인터넷전문은행 협력 대출

자금(신속드림자금) 신규 편성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다. 추가 출연의 적정성 검토

 ◦ 동 동의안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환대출사업(희망

동행자금)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협력 대출자금(신속드림자금) 신규편성 



등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 113억 7천 5백만원(신용보증재원 

67억원, 보증료재원 46억 7천 5백만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출 연 금 34,175 22,800 11,375

    

 ◦ 이 중 희망동행자금은 상환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자금으로, 당초에는 2024년에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었

으나 5월말까지 1,549억원(51.6%)이 지원되어 연말까지 4,000억원 

이상의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임.

 ◦ 또한 신설되는 신속드림자금은 750억원2) 규모의 자금을 인터넷전문

은행(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을 통한 비대면 간편심사 방식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임.

< 추가경정예산 지원 사업>

2) 신속드림자금 공급규모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 중으로 변동 가능하며, 동 검토보고서는 출연

동의안의 산출 내역에 따른 750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함.

구분 희망동행자금 신속드림자금
지원대상 경영애로 소상공인 저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조건

최대1억원,

2.0% 이차보전,

보증료 전액지원,

최대 3천만원, 

1.8% 이차보전, 

보증료 50% 지원, 

당초 지원규모 3,000억원 -
추경예산안 1,000억원 추가지원 750억원 신규지원
소요예산 101억원 12억 7천 5백만원

신용보증 재원 67억원3) -4)

보증료 재원 34억원5) 12억 7천 5백만원6)



 ◦ 동 재단의 보증공급 규모는 이와 같은 추가 출연을 통해 당초 계획

대비 1,000억원이 증액7)된 2조 9,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운용배수 역시 

당초보다 0.03배 늘어난 10.36배 수준으로 변동될 예정임.

< 최근 5년간 보증공급 규모 및 운용배수 >

(단위 :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예상)

추경 前 추경 後

 보증공급액 51,249 55,707 41,113 31,349 28,000 29,000
 보증잔액 (A) 79,313 103,199 106,983 97,313 87,000 88,000
 연간 출연금 조성액 2,302 1,900 1,702 1,191 822 889 

서울시8) 810 809 534 100 122 189
정  부 102 41 338 129 - -
자치구 146 330 150 113 50 50
금융회사법정출연 49 101 115 120 100 100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1,195 619 565 729 550 550

당기순손실 926 788  810 1,860 1,860  1,86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 -  -13   -13
기본재산(B) 7,764 8,876  9,785 9,477  8,426  8,493
운용배수(A/B) 10.22 11.62 10.93 10.27 10.33 10.36
※ 기본재산 = 전년도 기본재산+당해연도 출연금-당해연도 당기순손실+기타포괄손익누계액(차액분)
※ 상기 내용은 업무계획에 기반한 예상 수치이며, 보증공급 및 부실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 동 동의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표방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금융환경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3) 1,000억원(공급액 )÷15배(법정 운용배수)

4) 인터넷전문은행 출연을 통한 보증재원 확보, 추후 출연 금액 확정시 출연실적 반영 예정.

5) 1,000억원(공급액)×1%(보증료)×3.4년(평균 상환주기)

6) 750억원(예상 공급액)×0.5%(시 지원 보증료)×3.4년(평균 상환주기)

7) 2024년 당초 보증공급계획은 서울시 자금공급계획 대비 높게 편성되어 동 출연에 따른 신속

드림자금은 기존 보증공급 금액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8) 신용보증 재원 목적의 출연금



취약경제주체들에 대한 추가 보증공급을 통해 금융지원 대상자 확대, 

대출상환 연체 해소, 금융부담 완화 등의 정책적 수단을 신속히 

전개할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신속드림자금의 경우에는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아9)  동 재단의 재무건전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3년도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출연동의안에는 출연금으로 

463억원이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24년도 

본예산에 228억원만 편성함으로써 시의회의 심의권한을 훼손하였는

바, 매년 반복되는 당해연도 출연동의안의 출연금 규모를 준수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 출연금 재원을 추가 확보하는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

9)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채권(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시중은행 

0.27%, 인터넷전문은행은 0.68%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5.31.) “24.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